제 2회 회의 
· 개요 
	기간
	1994-09-07 ~ 1994-09-08

	장소
	일본국 > 효고현, 이즈시(出石)町 그랜드 호텔

	주관
	일본국 > 효고현, 일본연안지대진흥연맹, 환동해교류서일본협의회

	

참가
	4개국 10개 자치단체

	
	중화인민공화국
	헤이룽장성, 허베이성

	
	일본국
	니이가타현, 교토부,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대한민국
	경상북도

	
	러시아 연방
	연해변경주, 하바롭스크변경주


· 내용
			
		▷
	동북아지역간 교류에 관한 각 자치단체의 현황. 장래전망 및 협조사항 토론



	

	

	
		▷
	청소년 교류의 활성화, 수산자원보호, 환경문제 등 공동문제 상호 노력 



	

	

	
		▷
	‘95년 10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제 3차 회의 개최 



	

	

	
		▷
	교류활성화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효고현 주관) 



	

	

	
		▷
	청소년교류활성화를 위한 「소년의 배」 운영(시마네현 주관) 



	








· 효고 선언
	작년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 자치체회의 ’93"에서 "시마네 선언"의 정신을 계승, 1994년 9월 7일부터 8일 효고현 이즈시정에서 "동북아지역 자치체회의 ’94" 가 개최되어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러시아연방의 관계자치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지금 세계는 정보통신기반. 교통기반의 정비 및 긴장완화의 흐름과 더불어 점점 borderless화되어 상호의존성이 강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와의 밀접한 제휴없이는 각국 및 지역의 존재도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금후 동북아시아지역 상호간의 입장을 존중하며 이해관계속에서 21세기를 향해 공생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틀간에 걸친 문화. 인적교류, 경제. 기술교류 등 분야별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의 관계자치체가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제휴. 협조하여 더 한층 교류사업을 활발히 하여 지역연대감을 고조, 일체성을 강화해 가는 것이 동북아시아지역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등의 공통인식에 이르렀다. 

	

	그 구체화를 위한 제 1보로서 다음 사항의 공동실현을 향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1. 동북아시아지역의 연대감을 고조, 일체성을 드높이기 위해 동북아시아지 역의 자치체 수장에 의한 회의를 내년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개최한다.

	

	2. 관계자치체 수장이 참가하는 영속적인 국제회의 및 실시 가능한 자치체 간의 제휴와 협조에 의한 교류 사업의 구체화에 대해 검토한다.



